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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화학사업 호조에 석유 부진
2006년 영업이익 1조1680억원으로 줄어 … 2007년 매출 23조원

SK는 2006년 매출 23조6500억원에 영업이익 1조1680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1월23일 발표했다.

2005년과 비교할 때 매출은 7.9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.1% 감소한 것으로 전망치와는 비슷했다.

그러나 영업이익은 연초 목표로 제시됐던 1조4100억원의 83%를 달성하는 데 불과한 수준이었고, 경상이익

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14.8%, 15.7% 줄어든 1조8835억원과 1조4220억원을 기록했다.

SK는 “정제마진 악화와 내수시장 공급과잉 등에 따라 매출의 70%를 차지하는 석유사업 영업이익이 대폭 

감소한 데 따라 경영실적이 악화됐다”면서 “특히, 2006년 4/4분기에 석유사업에서만 34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

록했다”고 밝혔다.

SK가 석유사업에서 분기 기준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3년 2/4분기 이후 처음이다.

이에 비해 석유사업 매출의 35% 수준에 불과한 화학, 석유개발사업 분야에서는 2006년 영업이익 6635억원

을 달성해 석유사업(3314억원)의 배를 넘었다.

석유제품 수출은 2006년 7조1000억원으로 2005년 6조7700억원에 비해 5% 가량 증가했다.

이에 따라 석유, 화학, 윤활유 등 3대 품목의 수출총액이 110억달러로 집계됨으로써 2년 연속 수출 100억달

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.

SK는 2007년 매출 목표를 2006년 보다 줄어든 23조850억원으로 잡았으며,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은 

1조4240억원을 달성하기로 했다.

SK는 “석유사업이 유가 하향안정화 및 운임하락 등으로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화학

사업은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보수기간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SK는 2007년 석유개발 사업 투자확대와 경질유 탈황시설 등 설비투자에 모두 9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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